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찻길 야생동물 출현, 인공지능으로 
운전자에게 미리 알린다

- 10월 28일부터 청주 국도 17호선에서 동물 찻길 사고 예방시스템 시범 운영
- 경기·강원 3곳에 이어 충청권에 추가 설치, 야생동물 감지해 운전자 감속 유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10월 28일부터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남이면 척산리 국도 17호선에서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동물 찻길 사고

(로드킬) 예방시스템’을 시범 운영한다.

  동물 찻길 사고는 야생동물의 생명을 위협할 뿐 아니라 운전자의 인명·

재산 피해와 2차 교통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교차로와 진출입로는 

생태통로나 유도 울타리 등 기존 예방시설을 설치하기 어려워 이를 보완할 

방안이 필요하다.

  이번 예방시스템은 인공지능이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영상에서 야생

동물의 출현을 감지하면, 전방에 설치한 발광다이오드(LED) 전광판과 

경광등으로 운전자에게 알리는 방식이다. 운전자가 동물의 출현을 미리 알고 

속도를 줄이도록 해 사고 예방을 돕는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포스코디엑스(DX)와 협력하여 지난해(2025년) 경기도 

양평군과 강원도 횡성군·평창군 등 3곳에 이 시스템을 설치해 시범 운영

을 해 왔다. 이번 청주 구간 설치로 시범 운영 지역을 충청권까지 넓힌다.

  이번 사업은 2024년 7월 체결한 민관 업무협약을 바탕으로 추진하고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포스코디엑스(DX), 국립생태원, 국립공원공단이 참

여해 동물 찻길 사고가 잦은 도로에 예방시스템을 도입하는 사업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사업 총괄과 행정 지원을, 포스코디엑스는 인공지능 

감지 시스템 개발과 설치를 맡았다. 국립생태원은 사고 다발 구간 분석과 

설치 지점 선정 등 기술 지원을 담당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내년(2027년)까지 동물 찻길 사고 다발 구간 1곳에 

시스템을 추가로 설치하고, 사고 예방 효과를 분석할 계획이다.

  이채은 기후에너지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야생동물과 운전자를 함께 

보호하기 위해 인공지능 기술을 적극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기업의 

기술과 공공기관의 전문성을 연계해 동물 찻길 사고를 줄이고, 생물다양성 

보전에 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사업을 확대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동물 찻길 사고 예방시스템 개념도 및 감지 영상 사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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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동물 찻길 사고 예방시스템 개념도 및 감지 영상 사례

□ 인공지능(AI) 기반 야생동물 감지·식별·알림 체계

※ 작동 과정: ①폐쇄회로텔레비전(CCTV)으로 동물 출현 감지 → ②인공지능으로 사람·사
물·동물 식별 → ③야생동물 출현 시 전광판에 경고 문구 표시 및 경광등 점멸 → ④
운전자 감속 등 안전 운전 유도

□ 인공지능 야생동물 감지 영상: 양평 국도 고라니 출현 사례


